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

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

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

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

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

hanmaum. 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죽는다는 것은

질문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행 스님

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죽어

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죽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첫째도 죽어야 하고” 했습니

다. 일체를 놔라! 맡겨 놔라! 어디다 놓느냐. 

내가 있으니깐 바로 상대가 있는 것처럼 내가 

있으니깐 일체가 있고 천지와도 직결돼 있으

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가발전소가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밝은 자가발전소. 그래서 

여러분의 자가발전소는 이쪽에서 전력을 끌

어오면 발전소에서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

나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끌어오는 대로 자동

적으로 전력이 옵니다. 오지만 그 전력은 보

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일체의 생

활이 참선이며 좌선이라고 합니다. 몸을 꿇

어앉아서 좌선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다 

놓게 되면 그것이 좌선이며 그것이 바로 참

선이다. 톡톡한 주관적인 내 중심이 없이 그

대로 공에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있

기 때문에 참선이라고 하고 편안한 마음도 

편안치 않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

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루지 못하

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도 맡겨 놔라, 일체를. ‘일체’ 

하면 고독과 가난과 외로움, 또는 우환과 병

고 같은 모든 일체 말입니다. 일체 생활을 닥

치는 대로 거기 맡겨놓고 가시라. 이것이 바

로 방하착이며 이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러면

서 처음에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무조

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

도 다 놓고,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참 좋다 할 

때는 감사하게 놓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도 고정됨이 없으니 ‘그것도 거기

서 하고 거기서밖에는 길을 인도할 수가 없

으니까’ 하고 놓고, 이렇게 해 나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도 죽어야 한다 하

는 이유는 무조건 첫 번에 죽어야 나를 본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서 공부하시면서 

나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

나 발견을 해 가지고 내가 ‘나’라는 거, 이것

을 버리지 못하고 습을 버리지 못해서, 아직

까지도 꿈에 부처님이 보이면 좋고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한 귀신을 보면 나쁘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것이 바깥으로 

신호가 오면 신호가 온다는 발설을 하질 않

나, 보면 보는 것대로 들으면 듣는 것대로 그

것들이 변해서 돌아가서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바깥으로 보이고 들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논의들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로 놓

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하

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비

밀을 비밀로 둬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나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것이 보이든 들리든, 내가 오신통을 한다 하

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그

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오신통에서

도 벗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굴릴 수 있다 했

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리고 보이고 안다

고 말을 하게 되면 첫째, 불법에 누가 되게 하

고, 둘째 선원에 누가 되게 하고, 스님네들한

테 누가 되게 하고, 셋째 자기한테 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게 실험하

는 단계입니다. 꿈에 가르치는 것도 생시에 

가르치는 것도 둘이 아니게 항상 자기가 비

밀로 두고 지키면서, 봐도 본 사이가 없이 지

키면서, 들어도 들은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알아도 안 사이가 없이 지키면서, 실험을 통

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행을 해 보

는 그러한 막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

째도 죽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

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키면서 타심통이나 숙명

통, 천이통, 신족통, 천안통, 이 오신통에서 

딱 벗어나면, 바깥의 이 다섯 가지 통에서 벗

어나면 바로 이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 

몸을 코치를 못 해요. 내 몸 안에서도 벗어나

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마음대로 자유자재

하게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그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 속에

서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겠기에 보이더

라도 놔라, 들리더라도 놔라, 남의 마음을 알

더라도 놔라, 과거를 알더라도 놔라, 내 몸이 

시공을 초월해서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놔라. 그것은 비밀을 지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물리가 터져서 지혜를 구해서 내

가 바로 그것을 실험하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

을 만드는 그러한 비밀의 문서다. 비밀 문이 

나한테 있다.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내는 비

밀 문이 나한테 있으니 내 문을, 없는 문 있는 

문 다 놓고 그 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죽어야 하며 또 그렇게 비밀을 

지키고 오신통에서도 벗어난다면 그때는 너 

나가 없이, 너 나는 틀림없이 있으면서도 네

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

툼에 의해서 응신으로서도 막강하며 나툼의 

화(化)함도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하는 거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라는 자체

는 체가 없어서 수만 명의 모습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백억화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백억화신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응하는 대로 응해 주시기 때문에, 

모습도 다르게, 산신을 원했으면 산신으로 보

여 주고, 관세음보살을 청했으면 관세음보살

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러나 보여 준 것만이 

아닙니다. 모습도 응해 주셨지마는 마음의 그 

자비도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나툼은 하다못해 곤충에서부터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나투며 화하면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한 발 내려디딘 보살행이니 

보현등의 행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화불이

라고도 할 수 있고 여래불이라고도 할 수 있

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는 그 말은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응해 주시기 때

문에, 목신에도 응해 주시고, 지신에도 응해 

주시고, 남녀를 막론해 놓고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여자든 남

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식이 있든 없든, 학식

이 투철하든 말든, 박사든 박사가 아니든, 어

떠한 문제를 막론해 놓고 평등하게 응해 주시

기 때문에 이 도리를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한 인간의 완성이라

고 한다면, 개별적인 완성이 아니라 전체가 

한데 합쳐진 완성이며, 같이 돌아가는 완성이

며, 너는 너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흐르고, 이

렇게 흘러가는 데서 응해 주시며 모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리가 될 수 있고, 내 손이 될 

수 있고,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천백억화신으로서 응해 주시는 부처님의 자

비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벌레

가 될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관세음보

살로서 여러분 앞에 응해 주실 때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축생으로 응해 주실 때에 부처

라고 할 수도 없으며, 개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에 부처라고 할 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길

이며 진리다. 

우리가 부처님의 그 길을 따른다면 올바르

게 자력 신앙으로서 우리 갈 길을 똑똑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똑똑한 건가. 모

든 것을 놓고 참자기의 중심에 의해 이리로도 

흔들리지 않고 저리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

니다. 

여러분이 ‘전기’ 하면 저 전구만을 보지 

마시고, 그 전력을 보신다면 아마 밝음을 만

들어 놓은 저 전구와 갓을 똑바로 보실 수 있

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 전구

일을 하다가도 똥을 누다가도 생각나는 대로 한 찰나에 놔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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